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의안번호: 제1653호

다. 제출일자: 2020년 7월 13일

라. 회부일자: 2020년 7월 14일

2. 제안 사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안 제14조제7항 신설).

다.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함 (안 제17조제1항제4호).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금번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은 크게 7개 평가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조례에는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장애

인의 문화권 제약, 반환권 제약 등 3개 개정 권고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첨부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내용 및 목록. 참고

◾ 차별적 언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
정순화어임 (안 제17조제1항제4호)

◾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안 제14조제2항제2호)

◾ 반환권 제약: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 보장 (안 제14조제2항제7호 신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언어에 대한 수정, 장애인 문화권 확보,

반환권 확보 등 대안용어 사용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2)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대한 의견

◦ 법령 용어와 표현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하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자(者)”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음.

(제14조제1항, 제2항제6호)

◦ 그러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

에는 ‘사람’으로 쓰고, ‘사람’ 뿐 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음1).

◦ 한강공원의 시설물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자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자’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임.

1) 「법령입안 심사기준」2017. 722쪽



[첨부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및 목록

2020. 4. 2


